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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침 대사大事 있기로 팽월
을 청하와 의논하온즉 팽월이
거지擧止가 오만傲慢하고불신
지심不臣之心(신하가 아닌 자
의 마음)이 현저히 있사오며
또 고변告變하는 자 있기로 죽
였나이다.”
하거늘 말이 마치지 못하여

팽월이 내달아 고하여 왈‘여
후, 항우에게 잡혀 초楚나라
군중軍中에 있을 때에 함께 잡
혀 간 심이기審食其(한나라 패
沛 땅 사람으로 한왕 유방이
팽성彭城에서 패하여 서초西楚
에서 한왕의 아버지와 여후呂
后를 불모하였다. 심이기가 사
인舍人으로서 여후를 시종하였
고 뒤에 한왕을 좇아 항우를
파하고는 벽양후�陽侯에 봉해
졌다. 진평陳平과 함께 재상이
되어 여후의 총행寵幸을 받으
니 백관이 모든 일을 처결함에
그를 경유했다. 뒤에 문제文帝
가 즉위하자 재상에서 면직되
고 곧 죽었다)로 더불어 사통
私通하였으니 그 음욕淫慾을
가히 알지니이다’하니, 염왕
이 왈‘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
고, 또 네 진평을 매우 사랑하
여, 사람이 있어 진평을 참소
讒訴함에, 진평이 죄 얻을까
겁내어 네게 사죄謝罪한대, 네
진평을 대하여 위로하기를, 내
그대로 더불어 어떠한 사이완
대, 어찌 남의 참언讒言을 믿
으리오 하였으니 네 어찌 발명
發明하리오’하고 인하여 여후
를 크게 꾸짖어 물리치고, 역
이기�食其를 불러 물으니 역
이기가 대답하여 아뢰었다.
“소생小生이 한왕의 세객說
客(대변인)이 되어 여러번 대
공大功을 세우고 또 왕명王命
을 받자와 전광田廣(제齊나라

군주)을 달래어 제齊나라 7 0여
성城을 항복 받았거늘 한신韓
信이 소생의 공을 시기猜忌하
여 제나라를 엄습掩襲하여 파
破하오매 전광이 소생의 속인
바 되었다 하여, 기름가마의
혹화酷禍를 가하였사오니 그
원통함이 골수骨髓에 미친지
라, 바라건대 대왕은 살피소
서.”
염왕이 듣고 나서‘그대의

일은 내 익히 아는 바이니 아
직 물러 있으라’하고 또 진희
陳�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였
다.
“소장小將이 한왕을 도와 공
이 있어 양하후陽夏侯를 봉封
하였사오니 부귀 극極하오며,
소장이 매양 한신韓信의 영웅
을 흠앙欽仰하와 친밀히 지내
었삽기로 대代 땅 정승이 되어
떠날 제, 한신을 가 보고 작별
하며 별로 한 말씀이 없었거늘
한왕이 주창周昌(한漢의 패沛
땅 사람으로 유방을 좇아 진秦
나라를 파해 중위中尉가 되고
또 항우를 격파함에 유공하여
분음후汾陰侯에 봉해졌다. 말
더듬이로서 사람됨이 강력하고
직언直言을 무릅썼다. 고조가
태자 영盈을 폐하려 하자 크게
노하여 말을 거듭 더듬으며 불
가하다고 소리쳤다. 뒤에 조趙
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조왕
여의如意가 여후에게 짐살 殺
되자 병들었다 사직하고 곧 죽
었다)의 말을 듣고 무단無端히
소장을 의심하며, 또 사공저謝
公著의 무함誣陷을 곧이들어,
한신이 소장을 가르쳐 반叛하
라 하였다 하와 마침내 원통히
죽었사오니 대왕은 명백明白히
처결하소서.”
염왕이 듣고 왈‘유방劉邦은

공신을 잘 죽이는 사람이로다’
하고 또 정공丁公(계포季布 어
머니의 동생, 즉 외숙으로 초
나라 장수인데 항우를 위해 팽
성에서 패해 달아나는 유방을
추격했다. 단병短兵으로 접전
하여 한왕이 급해지자 정공을
돌아보며‘두 현자가 어찌 서
로 곤액困厄케 하리오’하였
다. 이에 정공이 군사를 이끌
고 돌아갔고 한왕은 드디어 풀
려 떠나갔다. 한왕이 항왕項王
을 멸하게 되어 정공이 나아가
알현하니 한왕이 정공을 군중
軍中에 돌리면서 왈‘정공이
항왕의 신하되어 불충하여 항
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한
것이 바로 정공이다’하고 마
침내 정공의 목을 베면서 말하
기를‘후세에 남의 신하된 자
로 하여금 정공을 본받지 못하
게 해야겠다’하였다)을 불러
물으니 정공이 분연忿然히 대
답하여 말했다.
“한왕이 팽성彭城 싸움에 패
하여 필마匹馬로 달아나거늘
소장이 항왕項王(항우)의 명을
받아 쫓아가 단병短兵(도검 같
은 짧은 병장기)으로 접전할
새 한왕이 위급하여 애걸하기
를‘방邦이 이제는 죽을지라도
어진 이, 어찌 이렇듯이 액색
조塞히 구나뇨? 만일 나를 어
여삐 여겨 핍박치 아닐진대 타
일他日에 마땅히 잊지 아니할
것이요, 나를 잡아 가면 곧 솥
가운데 고기가 될지니 장군은
불쌍히 여기라’하기로 소장이
이르되‘오늘 일은 임금의 일
이니 감히 폐하지 못하리라’
하고, 이에 두어 낱 살을 쏘아
거짓 쫓는 체하고 돌아왔삽더
니, 그 후에 한왕이 천하를 얻
고 도리어 소장을 군중軍中 효

시梟示(목을 베어 장대 끝에
꽂아 보임)하여 죽였사오니 이
는 은혜를 잊음이니 어찌 원통
치 아니하리이까.”
이를 듣고 염왕이 한왕을 불

러 물어 가로되‘정공丁公이
그대에게 활명지은活命之恩(목
숨을 살린 은혜)이 있거늘 그
덕은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
害함은 그 어찌함이뇨?’하니
한왕이 아뢰었다.
“정공이 항왕項王의 신하되
어 사정私情을 생각하고 제 임
금께 불충不忠하여 항왕으로
하여금 천하를 잃게 하였기로
내 죽여 후세後世에 사람의 신
자臣子된 자로 하여금 정공을
본받지 아니하게 함이로소이
다.”
정공이 이 말을 듣고 크게

호통쳐 꾸짖었다.
“이 음흉하고 간사하고 의義
없는 유방아, 네 어이 이런 말
을 감히 하는가. 항백項伯(항
우의 계부季父로 이름은 전纏,
백伯은 그 자字이다. 범증范增
이 항우를 설득하여 홍문연鴻
門宴에서 패공을 격살코자 하
니 항백은 패공의 장량張良과
친한지라 밤에 달려가 고하고
함께 달아나라 했다. 장량이
항백과 함께 패공을 만나자 패
공이 혼인을 맺을 것을 약조하
여 항백에게 감히 배덕背德치
않을 것을 명언明言하기를 원
하니 항백이 허락했다. 다음날
아침 패공이 홍문에서 항우에
게 사례하고 머물러 연회에서
마시는데 범증이 항장項莊에게
시켜 칼로 패공을 격살하라 하
니 항백이 몸으로 날개처럼 패
공을 가려 막았다. 뒤에 항백
은 유방에 의해 열후列侯에 봉
해지고 유劉씨로 사성賜姓되었
다)은 항왕의 계부季父(숙부)
이어늘 홍문연鴻門宴(섬서성陝
西省 임동현臨潼縣 동쪽에 있
는 홍문판鴻門坂 또는 항왕영
項王營이라고도하는 홍문에서
있은 연회. 패공이 이미 관중
關中을 평정하고 군사를 시켜
함곡관函谷關을 수비할 때 항
우는 하북河北을 평정하고 제

후의 군사를 인솔하여 관에 이
르니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공격
해 파하고 홍문으로 나아가 패
공을 공격하려 했다. 항우의
숙부 항백項伯이 장량張良과
친하여 밤중에 달려가 고하니
장량이 항백과 함께 패공에게
가 알렸고, 패공은 항백에게
청하여 항우에게‘감히 배덕背
德치 않겠다’고할 것을 청하
니 항백이 허락했다. 아침이
밝아 유방이 홍문에 가 항우에
게 사례하니 항우가 머물러 두
고 연회를 베풀었다. 범증이
몰래 항우의 사촌아우 항장項
莊을 기켜 검무劍舞를 추게 하
고 틈을 타 패공을 격살하라
하니 항백이 또한 일어나 칼춤
을 추며 그 몸으로 나래를 펴
패공을 감쌌다. 이때 마침 패
공의 장수 번쾌樊�가 칼을 차
고 방패를 안고는 군문軍門으
로 들어와 비로소 모면케 되었
다. 후세에 이 모임을 홍문연
이라 해서 회자되었다)에서 도
리어 너를 구하여 항왕으로 하
여금 마침내 천하를 네게 앗긴
바 되었으니 그 죄상이 어떻다
하리오. 네 항백은 죽이지 아
니하고 도리어 봉封하여 열후
列侯를 삼고 홀로 나만 불충不
忠타 하느뇨?”
한왕이 이 말을 듣고 할말이

없어 묵연默然하는지라 염왕
이, 이에 한왕을 물리치고 정
공더러 왈‘너는 아직 물러 있
으라. 내 공평히 처결하리라’
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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權 光 旭 역주

1월 5일 경기 김포종심
회(회장 권순덕權純德)에
서 1 0만원을, 1월 1 1일 안
동시 금곡동의 권주연權
宙衍씨가 3만원을, 2월 1 2
일 전북 김제 화원군종중
에서 1 0만원을 협찬하여
주시었습니다.

감사합니다격려에

4·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
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!

文獻世鑑·太師權公實記·陵洞誌·陵洞實記·陵洞千年略史등안동권씨
대종중에5백년동안축적돼온古文漢字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
와원문조판병재!

원색사진판9 6면,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내다보
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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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


